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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
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1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

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2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13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

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라 
 14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

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15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

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16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

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

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18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19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

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
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20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
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전5:10-20)

전도서의 주제는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의 허망한 삶에 대한 한탄’

이다.

당시에는 아무도 영생에 대한 복음을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

은 자기 지혜로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포자기

에 이르게 된다.

모든 인생은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다. 원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지음 받았다.

그런데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낙도 없고, 나를 알아주거나 나

를 아껴주는 사람도 없는데 몸은 아프고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영생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때는 죽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삶에 대한 의미도 있으며,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몸도 건강하다면 그는 결코 죽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 내버려두고 모든 것이 없지만 오직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

어도 사람들은 영생을 꿈 꾼다. (또는 소망이 있다면, 또는 의미가 있

다면.)

그렇다면 날마다 허랑방탕할 수 있고, 날마다 산해진미를 먹을 수 

있고, 날마다 음주가무를 즐길 수 있고, 날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날마다 가장 입고 싶은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사람은 그

렇게 영원히 살기를 소망할까?

놀랍게도 그러다 죽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면 쾌락이 곧 만족은 아

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쾌락은 마치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라는 착각



을 하게 한다. 꼭 2% 부족한. 그래서 다음날 그 2%을 채우기 위해서 

애써서 쾌락을 위한 도전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게 결코 쉽지가 않

다. 더 많이 노력해도 여전히 2%~10% 정도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

다. 왜냐면 쾌락은 결코 만족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삶에 의미가 없는 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싶지 않는 자들이 결국 가는 곳이 쾌락이라는 무덤

이다. 잠언에서는 그것을 마치 소가 도살장에 가는 것과 같다고 표현

했다.

만족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

셨기 때문이다. 만족의 완성은 사랑에 있다. 사실 그것만 있어도 인

생은 충분히 아름답고 의미가 있으며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누군가를 죽도록 사랑한다는 표현은 그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계명은 사실 최

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계명이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연구한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가 밝혀낸 만족의 법칙은 이렇다.

어차피 영생은 없으니 이 세상 살아가는 몇십년 동안 만이라도 만족

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가장 만족스럽게 살고 싶다면?

그것은 수고 중에서 낙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만족의 법칙이다. 배

가 고프면 음식이 맛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가, 그것을 

배부르게 먹어서 행복한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먹어서 행복한

가? 

그런데 사랑이란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고 유지되는 것이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도 없고, 배고픔이 없이는 음식이 맛이 없다.

수고함 없이는 배가 고프지 않는다.

결국 희생함으로 사랑을 지키고, 수고함으로 배가 고플 때, 사랑하



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 원리를 몸소 실천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는 온 인류를 사

랑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희생 당하셨다. 그분은 가장 만족스러

운 일을 하셨고, 당당하게 모든 권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

으셨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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